
화학제품 생산물가 1.8% 하락
한국은행 , 7월 에틸렌·PVC 가격하락으로 … 전체는 - 0.2%

생산자물가가 2달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화학제품의 생산자물가도 1.8% 하락했다.

한국은행이 발표한 [7월 생산자물가 동향]에 따르면, 2002년 7월 생산자물가는 6월에 비해 0.2% 하락했으며,

전년동월대비로는 0.9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농림수산품이 계절적인 출하물량 증가로 내림세를 보이고,

서비스료도 다소 떨어졌기 때문이다.

1995년을 기준(100)으로 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2002년 7월 124.3으로 2001년 평균(122.5) 보다 다소 높은 수

준이며, 2002년 들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6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.

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 중 곡물류는 0.5% 올랐으나 출하물량 증가로 과실류 13.5%, 채소류 1.3% 등이 내렸

고 축산물도 5.2%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2.8% 하락했다.

공산품도 정부의 에너지세 조정으로 석유제품이 1.7% 상승했으나 화학제품은 1.8%, 영상·음향·통신장비

는 1.5%, 비금속광물제품은 0.2% 각각 내려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.

석유제품은 석유류에 대한 정부의 세금 조정으로 경유, 벙커C유, 부탄가스 등이 올라 1.7% 상승한 반면, 화

학제품은 원재료(나프타) 가격하락 및 비수기 영향으로 에틸렌, P-X 등 기초제품과 PVC 등이 6월에 이어 떨

어져 1.8% 하락했다.

비금속광물제품은 브라운관용 유리 등이 원화환율 하락 및 경쟁심화로 내려 0.2% 하락한 반면, 금속1차제품

은 원자재가격 상승 및 철강기업의 감산 영향으로 냉연광폭대강, 냉연박판 등을 중심으로 6월에 이어 0.2% 상

승했다.

공산품의 생산자물가 등락률 (단위: %)

구 분 등락률 주요 등락품목 및 등락률
펄프/ 종이제품 0.4 골판지상자(2.9), 골판지원지(1.7)
석유제품 1.7 경유(6.1), 등유(2.5), 벙커C유(0.8), 부탄가스(14.5)
화학제품 -1.8 에틸렌(-12.4), P-X(-5.9), TPA (-12.0), PVC(-4.5), HDPE(-5.0)
비 금 속 광 물 제 품 -0.2 브라운관용유리(-3.2), 스티로폴(-2.7), 보통시멘트(-0.8)
금속1차제품 0.2 냉연광폭대강(6.5), 냉연박판(7.1), 열연박판(8.7), 대형형강(2.0)

영상·음향·통신 -1.5
TV브라운관(-3.2), 산업용 브라운관(-3.7), 페놀인쇄회로기판

(-11.7), 동박적층판(-3.2)

+ 전월대비 기준

서비스 부문은 해외여행 증가 영향을 받은 운수부문과 부동산부문이 각각 0.1% 상승했으나 환율과 주가하

락으로 리스·임대부문과 금융부문이 1.2%와 0.6% 각각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0.1% 하락했다.

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인 출하물량 증가로 크게 떨어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주도했으며, 추석을

앞둔 농산물 수요나 국제 원유가격 변화 등이 향후 생산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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